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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I대학교에서 개설된 고전명저(Great Books Seminar, 이하 GB 세미나) 교양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학습자가 경험한 바를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 approach)을 통해 탐색하였다. ｢죄와 

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세미나｣라는 교양교과목을 두 명의 교수가 튜터로서 공동 퍼실리테이터로 참여

하였고, 전공이 다른 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1학기 동안 매주 3시간씩 진행된 교양 세미나 수업 

내용, 3차례에 걸친 글쓰기, 그리고 인터뷰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1)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경험하였

고, 2) 텍스트와 세계를 연결하고, 반성적 사유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3) 글 쓰기를 통한 사유의 정교화

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전 명저를 활용한 대화적 교수방법이 학습자들 간 정서적인 유대

감을 경험하고, 개인적, 집단적 인지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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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능력, 지식 재구성 역량, 창의성 등의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

근 대학 교양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 성찰적 읽기, 대화적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윤정 외, 2020).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경

험하면서 고전 저작과 명저를 읽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문 융합형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

며,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고전읽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김성수, 2021). 고전이란 동서고

금의 문헌들 중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보편적 지혜와 통찰 및 사유가 집약되어 있다고 널리 인정

되는 것으로 고전읽기는 더 넓은 지적 사유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김주환, 2023). 고전은 시대

를 초월한 인간의 사유와 성찰이 응축된 텍스트로, 학습자가 타자와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

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고전 읽기교육은 최근 대학 내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룬 

다양한 연구들에서 쉽게 그 관심을 찾아볼 수 있다(강윤재, 2024; 최애순, 2020; 최윤경, 한수영, 

2021). 예를 들어, 최윤경과 한수영(2021)의 연구에서는 대학 내 교양 교육에서의 독서 교육, 읽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과목의 목표와 현황,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모형을 다루었고, 

강윤재(2024)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과학 고전 읽기 수업을 통해 어떠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어떻게 각 대학별로 고전읽기 교육이 대

학에서 진행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교양교

육에서 고전읽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지에 대한 방법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읽고 발표하기, 토론 위주의 독후 활동(최애순, 2020) 혹은 미니퀴즈나 문답식 수업 

방식들을 설명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고전 읽기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교양교육에서 고전읽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역량

이 증진되는 것을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 이용화와 이유정(2021)은 고전 명저 대화 중심 교양수업

이 학생들의 사고 개방성과 언어 표현력, 협력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윤영돈

(2021)과 김주환(2023)은 고전 읽기 수업이 자기 성찰과 타자 이해의 통합적 학습 경험으로 기능

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밝히기도 하였

다. 반면에 몇몇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고전읽기교육이 어떻게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오주은 외(2024)는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텍스트-

타자-자기의 삼중적 대화를 경험하며 내적 변화를 경험했음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실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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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양교육에서 실행된 고전읽기 교육에 참여하여 대학생들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증

적으로 다루기도 하였고(김주환, 2023; 윤영돈, 2021; 이용화, 이유정, 2021), 비교과 프로그램 속

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변화(오주은 외, 2024)를 다루었다. 교양교육에서 고전읽기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학생들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연구들은 질적 연구를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비교과 프로그램에서의 고전읽기교육에서

의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1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교양교육에서 속

에서 과연 어떠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가 학생들에게 나타날지 여전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전 읽기 교육은 대학 내 교양교육 중심의 교수 방법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

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교양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를 역량과 연결해서 실증적으로 검

증을 하였거나, 비교과교육에 연결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1학

기 동안 정규 교양교육 속 고전읽기 교육이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인식적·정서적·관계적 변

화를 겪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고전읽기 교양수업을 경험하는 

학습자들이 하는 경험과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19년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I 대학교의 ‘고전 명저 세미나(Great Books Seminar 이후 GB 세미나로 칭함)’ 

교양수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인식적·정서적·관계적 변

화를 겪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대학교의 ‘고전 명저 세미나(Great Books Seminar 이후 GB 

세미나는 앞에서 언급한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발표하거나, 찬반의 토론을 주도하는 독서 프로그

램이 아니라 대화와 성찰을 토대로 진행되는 고전읽기교육이다. 이는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의 프

로그램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수정 보완하여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 역사, 철학, 예술, 

심리, 정치, 경제, 사회, 자연, 이공 분야를 망라한 동서양 문명의 고전 명저를 활용하며, 통섭적으

로 교육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이용화, 2019). 

INU GB 세미나 수업은 2019년부터 I 대학에서 여러 개의 교양교과나 전공교과 수업으로 개

설되어 있다. INU GB 세미나 수업이라고 표시되어 학생들이 수업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

시가 되어 있으며, 이 수업은 교수-튜터에 의해 진행이 된다. 이는 INU GB 세미나의 교육방식은 

독특한 방식을 유지되기 때문이다. 첫째, 10-15명 내외의 소규모 세미나 중심의 비경쟁적 대화식 

토의 수업이다. 특히 전공이 다른 2명의 교수-튜터가 코티칭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교수

자라는 말을 사용하기 보다 교수-튜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하는 역할

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학문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함께 하는 안내자이자 촉진

자'로서 역할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용화, 이유정, 2021). St. John 대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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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튜터와 Junior 튜터 2명이 함께 들어가서 수업을 운영하지만(조한별, 2016), INU GB 세미

나 교양수업은 2명의 교수-튜터가 함께 팀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차이로 존재한다. 둘째, 학

생들은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대화적 학습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매 수업시간마다 앞을 바라보고 배치된 교실의 테이블을 이동하여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마주 보고 앉을 수 있게 커다란 사각형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만든 후, 수업을 실행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수자가 수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단선적 시각의 관계에서 탈

피하여 교수-튜터 → 토의자 → 토의자 → 토의자 → 교수-튜터 → 교수-튜터 → 토의자 등 다 

방향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낸다. 이는 St. John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의 대형과 동일하게 실행되는 것으로(St. John’s College, n.d.), 다방향의 토론과 의사소통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환경이다.

이 수업의 방식이나 내용의 기반은 바흐친(Bakhtin, 1981)의 대화주의와 프레이리(Freire, 

1970)의 대화적 교육관에 닿아 있다. 먼저, 바흐친의 대화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언어와 의

미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절대적인 단일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다. 바흐친은 말이란 

나의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향한 응답인 동시에 타자의 말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모든 

언어는 의미가 생성되는 행위로, 진정한 이해는 다른 목소리와의 만남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했

다. 대화주의는 이처럼 교육 현장 속에서 교사는 단일한 진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다성적 의미 공

간을 여는 대화자로 바라본다. 동시에 프레이리(1970)는 학습을 수평적 대화 속에서 공동으로 의

미를 만들어가는 행위로 이해하며, 교사를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대화의 촉진자로 재정의를 하였

다. 이러한 대화적 교육관은 햄스턴(Hamston, 2006) 이 제시한 비경쟁적 대화식 교수법에서도 구

현된다. 그는 문학과 철학 텍스트를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텍스트 간의 다성적 상호

작용이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 중심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사고

와 경험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학기 동안 대화적 교육관을 기반으로 한 고전읽기 교양교육, 구체적으로 

“죄와 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세미나” 속에서 학습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인식적·정서적·관계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화적 교육관을 기반으로 한 고전읽기 교양교육 속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변화

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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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질적 사례 연구방법

질적 사례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현상의 복합성과 맥락적 특수성

에 접근하려는 연구 방법이다(Stake, 1995/2001, p. 25). 그는 하나의 경계가 있는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구체적 사건이나 프로그램, 활동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Stake, 1995/2001, p. 29). 이 연구는 I 대학에서 운영된 고전 토의 중심 

교양수업(Great Books Seminar)의 실제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NU GB 교양

세미나 교과목은 여러 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매 학기 다른 이름의 교과목이 개설된다. 여러 개의 

교과목들 중 이 연구는 2025년 1학기에 진행된 “죄와 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세미나”라는 수업을 

사례로 활용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담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특히, ‘침묵의 교육학’과 ‘권위의 분산’은 기존 양적 연구나 다수 사례 비교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세밀한 상호작용과 의미 형성 과정을 드러내는 주제로 이에 이 연구에서 하나의 수업을 단일 사례

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대화적 교수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향

후 다 사례 비교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2. GB 교양수업에 참여한 튜터와 학생들

이 연구는 2025년 1학기에 실행된 INU GB 교양수업들 중 하나인 “죄와 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세미나”라는 수업을 사례로 활용하였다. 이 수업은 2021년 1학기에 3학점짜리 GB 교양세

미나수업으로 처음 개설되었고, 2명의 교수-튜터가 팀 티칭으로 가르쳤다. 이 후 격년으로 이 수

업이 개설되었으며, 2025년 1학기에는 2명의 교수-튜터가 진행을 하였다. 이들은 연구자인 동시

에 둘 다 사범대학 소속 교수(윤리교육과 교수와 유아교육과 교수)며, INU GB-튜터2) 역할을 하

였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20명으로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이 선택하였다. 1학년부터 4

학년까지 각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6명, 4학년 4명), 참여 

학생의 전공은 다음과 같다. 2명의 인문대 학생, 1명의 자연과학대 학생, 3명의 사회과학대 학생, 

2) GB 교양수업에 참여한 교원은 GB-튜터 혹은 GB-교원이라 부르며, 이들은 INU GB 프로그램의 교육철학,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에 동의하고, 2019년 이후 대화식 토의 수업을 실행하는 교원들이다. 이들은 I 대학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
어진 교수공동체로, 현재 인문대, 자연과학대, 공과대, 사범대 등에 속한 15명 내외의 교수자로, 해당 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실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INU GB교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안효진 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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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글로벌 정경대 학생, 6명의 공과대 학생, 3명의 예술체육대 학생, 1명의 사범대 학생, 2명

의 동북아 국제통상 학생, 1명의 법학부 학생, 총 20명 학생이다.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연구자가 

동시에 교수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 수업은 p/f 교과목으로 성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자유로웠으

며, 연구 참여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참여자 전원에

게 연구 목적과 자료 활용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20명 모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2.3. 연구절차

이 연구는 2025년 1학기에 실행된 “죄와 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세미나”수업에서 실시되었

다. 이 수업의 목적은 선정된 텍스트와 영화 속에서 다루는 여러 형태의 죄와 죄책감의 의미를 분

석하고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대속, 용서, 부인 등을 통해 구원을 찾고 죄의식과 좌절을 덜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죄와 벌, 용서와 구원과 관련된 소설, 영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토의하는 교과목으로 인문, 예술, 사회, 자연, 이공 분야를 

망라한 관련 고전을 선택하였다.

매주 진행된 수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 참여자들은 주차별로 제시

된 텍스트나 영화를 수업 전에 정독하거나 시청한 후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 시간에는 읽거나 본 

영화를 토대로 토의를 진행한 세미나 수업으로 매주 전반부 75분, 쉬는 시간, 후반부 75분으로 

운영되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평가는 매주 학생들의 참여도 및 3회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p/f로 이루어졌다. 특히 3회에 걸친 글쓰기 과제는 중간/기말고사 대신 주제와 관련된 토론 내용에 

대해 쓰는 것이고, 3회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1회차는 20명의 학생 중 3명 

이상에게 피드백, 2회차는 2명의 튜터가 20명의 학생에게 피드백, 3회차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표 1 수업 진행 절차

수업 전: 주차별로 제시된 텍스트나 영화를 수업 전에 정독하거나 시청하기

수업 중: 해당 텍스트나 영화에 대해 대화하기

이번 학기에 활용된 텍스트와 영화는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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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의 계획서 및 간단한 설명

주차 & 텍스트 제목 텍스트 관련 주제 과제

1주 O.T. 및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발췌본 국가/사회의 법과 신/양심의 법 사이의 선택 1

2주 영화 <가버나움>(2018) 국가/사회의 법과 신/양심의 법 사이의 선택 2

3주 셰익스피어 『멕베스』 발췌본 죄의식과 양심 1

4주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08) 죄의식과 양심 2

5주 피츠 제럴드 소설 『위대한 개츠비』 부와 성공 그리고 복수와 희생 1

6주 피츠 제럴드 영화 <위대한 개츠비> (2013) 부와 성공 그리고 복수와 희생 2 1차 글쓰기

7주 까뮈 『이방인』1 부조리한 세계와 실존주의적 범죄의 문제 1

8주 중간고사기간 reading week

9주 까뮈  『이방인』2 부조리한 세계와 실존주의적 범죄의 문제 2

10주 영화 <인터스텔라>(2014) 자유의지와 운명 그리고 구원

11주 영화 <어톤먼트>(2008) 속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차 글쓰기

12주 영화 <인셉션>(2010) 무의식의 죄책감과 해방

13주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안락과 행복의 디스토피아

14주 영화 <매트릭스>(1999/2024) 무엇이 구원인가?

15주 종합 토의

죄와 벌, 구원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인간은 무

엇이며,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의

미는 무엇이며, 관습 및 제도로서의 도덕과 법률의 필요

성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기

3차 글쓰기

2.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3주차 동안 수업 시 토의한 내용 기록(총 13회* 

150분, 총 1950분 분량), 학생의 3차례에 걸쳐 쓴 글쓰기 결과물(이러닝에 게시), 2회에 걸쳐 집단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토의 내용으로 수집된 자료 및 인터뷰 자료는 네이버 클로바(AI 음

성인식기술활용 녹음기록관리서비스)를 활용해서 문서화하였다. A4 용지로 약 400장 분량의 인터

뷰 자료를 문서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B 교양수업의 방식과 GB 교양수업에서 참여자들의 고전 읽기 경험으로 주

제어를 나누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소주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자료 분석은 마일스와 허버맨

(Miles & Huberman, 1994)과 스테이크(Stake, 1995/2001)의 제안에 따라 ① 자료의 정리와 축

약, ② 범주화 및 주제 도출, ③ 해석적 서술의 단계로 수행하였다. ‘이해의 어려움’, ‘토론의 두려

움’, ‘다른 해석의 발견’, ‘자기 반성’ 등의 초기 코드 84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1)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자와 관계 맺기 2) 텍스트와 세계를 연결하며 사유를 확장하기 3) 글쓰

기를 통한 사유의 정교화와 자기 성장으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고, ‘낯섦 → 대화 → 성찰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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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의 순환적 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브리핑(debriefing)을 하며,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주제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신뢰도 확보를 위해 크레스웰(Creswell, 

1998/2005)의 질적 연구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다중 자료원 활용, ② 연구자 반성적 저널 

작성, ③ 동료 검토, ④ 참여자 피드백을 통해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발화를 왜곡하지 않도록 멤버체킹(member-checking)을 실시하였

다. 이는 교수자-연구자의 이중적 위치에서 비롯될 수 있는 편향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

한 경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적인 시도를 하였다. 동시에 윤리적으로, 연구 참여 전 서면 동

의서를 받아, 개인정보 및 발언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자와 관계 맺기 : 다성적 대화의 장(field) 참여경험

바흐친(1981)은 언어와 의미는 다양한 목소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며, 이는 타자성과

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매 수업 시간에 사전에 읽고 온 하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무

수히 많은 대화가 오가게 된다. 고전명저 읽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원적 담론을 형성하게 장

(field)을 마련해준다. 한 학생의 이야기이다.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우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유사계열 학우들과의 교

류는 많았지만 타계열 학우분들과는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한 관점에서 듣지 못합니다. 하지

만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계열과 다양한 관점으로 학우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듭니다(예체대 4학년, 인터뷰).

(이 수업은) 나의 식견과 가치관, 견해에 좋은 자극을 주었다. 내가 혼자 작품을 보고 생각했던 것

과 남들과 그 견해를 나누고, 토론해보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양한 학우 분

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학과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완전히 색다른 수업이라 

이런 질 높은 수업을 듣게 되어 너무 감사했다(문헌정보학과 4학년 인터뷰).

다원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field)에서 교수-튜터의 시작 질문을 통해 대화가 

시작된다. 모든 참여자들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된다. 대화가 만들어

지는 과정 속에서 고전 텍스트의 역할은 단순히 정답이 있는 권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함께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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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꺼리로 사고의 확장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5주차에 이루어진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토의를 하던 중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톰과 개츠비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질문은 모든 학생의 흥미를 끌며 자

신의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결혼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의는 모두에게 관심을 끌기 충분하였

다. 데이지를 위해 부와 사회적 지위를 쌓아온 과거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개츠비

를 선호하는 학생들과 톰을 선택하거나 개츠비 기피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톰을 

선택하거나 개츠비 기피하는 학생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사랑뿐 아니라 안정적 기반이 필요하

다고 본 경우도 있었으며, 이미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개츠비를 선택하는 것은 데이지의 

철없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동시에 개츠비가 과거에 집착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

하려는 위험한 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교수-튜터 B 수업 관찰).

5주차에 이루어진 수업 사례에서 보면 비록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달랐지만, 학생들은 연애

와 결혼의 차이, 현실적 조건 등 친구들의 해석과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기존에 가졌던 고정된 

의미를 낯설게 보고 해체하는 경험을 하면서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용

하였다. 매 주 수업 시간 동안 제공되는 텍스트와 영화는 함께 생각하는 꺼리로 사고의 확장을 만

들어주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2. 텍스트와 세계를 연결하고, 사유 확장하기: 상호텍스트적 연결과 해석 확장 경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어떤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

게 형성된다는 개념(Hamston, 2006)으로, 이는 단순히 텍스트 내적 의미 구성에 그치지 않고, 텍

스트와 독자,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텍스트와 사회의 만남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과 활성화 

과정을 의미한다.

14주차 수업에서 학생들은 〈매트릭스〉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전에 다루었던 다른 

영화나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2주차

에 본 <인셉션>영화의 꿈과 현실의 경계와 〈매트릭스〉의 가상세계 설정을 비교하기도 하였고, 이

전에 읽었던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와 <매트릭스>의 네오의 태도를 연결하여 현실을 수용하는 

것과 부조리라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교수-튜터 B 수업 관찰).

14주차에 이루어진 수업 사례 속에서 학생들은 함께 읽고, 토의했던 내용을 연결시켜 새롭게 

본 영화와 연결시켜 분석을 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학생들이 텍스트 속 내용의 설정과 인물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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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다른 장르, 담론, 

경험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창출하기도 한다.

앞에서 5주차 교육적 사례 속에서도 결혼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그들이 계급과 

경제력과 연결해서 해설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회적 담론과 비교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처

럼 학생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의했던 수많은 텍스트는 동료들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확장

하고, 새로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Genette, 1997)시키고 있었다.

동시에 깊이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읽는 동안 

한 문장과 단어, 텍스트 구조와 저자의 의도를 천천히 음미하며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판하고, 성

찰하고, 공감이 일어나는 복합적 읽기 과정이다(Wolf, 2018/2019). 깊이 읽기 경험은 참여한 학생

들에게 텍스트와의 직접 대화에 참여했다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영화나 책을 보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한 작품에 대해 오래 고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4학년 인터뷰).

다른 학우분들이 책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말씀하실 때, 책을 읽을 때 더 꼼꼼히 읽어

야겠다는 생각도 매 주차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사회과학대학 2학년 인터뷰).

위에서 학생들이 언급한 대로 스스로 깊이 읽기 경험을 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참여한 동

료들의 대화로부터 텍스트와의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는 동기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텍스트를 

읽고 고민하는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타자의 언어로 자기 삶을 재구

성하는 경험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주체를 형성하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깊이 읽기가 매번 나타나지는 않는다.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일어

나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수업은 거꾸로 학습방식처럼 사전에 지정된 텍스트를 

읽거나 영화를 보고 들어와야만 수업시간에는 함께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마디로 수업 시간 외 텍스트를 읽거나 영화를 봐야 하고, 그 속에서 질문꺼리를 생각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수업이다. 이에 학생이나 교수-튜터가 질문했던 내용이 자신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 기반 내용으로 인해 침묵이 나타날 

수 있다. 침묵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침묵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만의 사고를 하고, 해석하며 성숙하는 시간이다(Mercer, & Littleton, 2007). 이 시간은 학생

들의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시간이다. 이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허용하

고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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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질문 즉시 사유한 바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강요받지만, 우리에게도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은 꼭 필요한 거에요(교수-튜터 A).

학생들이 여유 있게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르지 않도록 한다. 침묵을 깨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2명의 교수-튜터 간 해당 질

문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침묵을 깨고 대화를 지속하기도 한다. 혹은 대화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며, 추후 깊게 생각을 해보자

고 말하며, 새로운 질문을 시도하기도 한다. 침묵 자체도 사유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3.3. 글쓰기를 통한 사유의 정교화와 자기 성장 경험: 또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과 표현

매주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거나 영화를 보고 들어와야만 수업시간에는 함께 토의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읽어야 할 텍스트가 책 1권인 경우, 학생들은 다 읽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고 밝히고 있었다.

멋진 신세계나 위대한 개츠비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전공 공부를 하며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

하였다(인문대학 1학년 인터뷰).

책을 일주일만에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해오는 것이 좀 어려웠고 내용이 어려운 주제들은 특히나 토

론을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2학년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해서 토의에 참여를 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책을 직접 읽는 대신 요약본이나 핵심 정리를 찾아보고, 영상 콘텐츠는 1.5배속 혹

은 2배속으로 재생해서 알고 온 정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지만, 때로는 수업 시간에 해당 텍스트에 대해 쪽지 

시험을 본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수업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직접 보라는 경고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해 글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오거나 잘 

안 읽고, 못 읽고 들어왔던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대화식 수업을 하면서 더 읽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저는 책 읽는 것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읽어야 된다 하는 책은 보는 편이거든요…이번 수업하면서 

… 이방인은 발표 토론하고 나서 또 따로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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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거랑 이제 저희 수업 때 나왔던 얘기를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재밌었고 뭔가 이렇게 

해설에서는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공과대학 3학년 인터뷰).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GB 교양 수업에서 지식에 대한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고,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지식의 영역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교과서나 교

사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의 가치에서 벗어나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참여한 과정 속에서 텍스트나 

영화 보기에 대한 본질을 회복시키고, 획일적인 목소리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목소리를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교육적 대화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대화 외에도 수업 참여 학생들은 3차례 글쓰기 과제를 하였다. 수업 중 다루었

던 텍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더 깊이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과제를 하였다. 학생

들의 글쓰기 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1차 방식은 동료 피드백, 2차는 교수-튜터 

피드백, 3차는 마지막 발표로 이어졌다.

표 3 학생들이 받은 피드백

1차 동료 피드백 2차 교수자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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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드백을 받은 경험에 대해 한 학생이 쓴 이야기다.

5주마다 한번 3개의 작품의 보고서를 작성 및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나의 입장에 대해서 조리 있

게 글을 작성하는 스토리 구성력이 조금 더 나아졌으며, 교수님과 동료 피드백을 통해 문맥과 맥락

에 맞게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사회과학대학 4학년 인터뷰).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차원적 이해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다.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반복적·누적적 피드백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글을 성장하는 텍스트로 인식

하게 도와주었으며, 글쓰기 수정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이 높아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공유를 하는 경험을 하면서 글쓰기가 혼자만의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함께 피드백을 직접 써주면서 타인과의 대화적 행위임을 인식하게 하였고, 

더욱 더 토의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작문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현재 I 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다년간 운영되고 있는 INU GB 세미나 교양수업들 

중 하나인 “죄와 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세미나”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식 

세미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이 수업을 통해 어떠한 인식적·정서적·관계적 변화와 효과를 갖게 되

는지 탐색한 연구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대화하는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고전 텍스트가 단순히 과거의 

책이 아닌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한다는 점을 경험하였다. 즉,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존재론적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자기 이해와 세계관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타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에 대해 새롭게 살펴보게 되기도 하고, 지속되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계속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바로 바흐친(1981)이 말한 타인의 언어를 경청하고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대화적 주체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 학기 동안 대화를 하면서 텍스트 속에서의 인물과 사상이 자신의 가치관, 선택, 인간관계

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촉발했고, 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기도 하고, 토의

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는 지점이 

읽기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재해석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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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고전 텍스트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넘어서 서로의 생각, 사회적 이슈, 예술 작품 등 다양한 

맥락을 연결하며 상호텍스트적 사고를 발휘하였다. 이와 같은 연결적 읽기는 고전을 추상적 담론

이 아닌 현재의 삶 속 문제로 재맥락화하게 했으며,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유 

확장을 이끌어냈다. 결국 INU GB 세미나 수업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고전 텍스트 자체가 

학생들의 삶의 의미, 공동체, 윤리, 인간 이해를 탐구하도록 돕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열린 사고와 대화 중심의 INU GB 세미나 수업 속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을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사유하고 응답하는 존재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INU GB 세미나 수업 속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

리는 이미 배워온 문화와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학습자로서, 교수자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

해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신념 체계를 갖고, 이를 내면화해 왔다. 이러한 folk pedagogy(Bruner, 

1996)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쌍방향성의 대화식 교수방법을 실행하였다. 토론의 순환 구

조, 두 명의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평등한 좌석 배치 등은 수평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모든 참여자

가 함께 고민하고, 누가 옳고 틀린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다름을 이끌어 냈다. 이는 학습자들이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공동 사유의 참여자(co-thinker) 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교수-튜터의 오프닝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 만들어지는 대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학생들 스스로 직접 고전 텍스트를 보고 읽고, 자신의 언어로 사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이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 성찰적 대화, 시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경험을 한다. 

학생들은 고전- 명저 텍스트나 영화를 깊이 읽고 보기를 통해 사유하고, 상상하고,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을 하기도 하고, 교실 내 다른 존재와 대화하는 존재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다성적 

대화(Bakhtin, 1981)가 매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의 단일한 정답이나 교수자의 해설

로 수렴되지 않고, 참여한 모든 사람, 즉 튜터/학생/텍스트/사회적 담론 등 다양한 말하는 주체들

이 대화 속에서 서로 교차하고 공명을 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수-튜터의 권위의 해체를 통해 참여자의 주도성과 능동성을 창발하도록 돕

는 개방된 교육구조 속에서 진행된 교육으로, 개방적 언어를 사용하며 학생의 생각을 확장시켜 배

움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된 교육적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는 수동적 청취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발화자이자 주도적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Parsons, 2018). 이처럼 

교실 현장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스스로 사유하고 대화하며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경험

적 학습의 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침묵을 수업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을 모색한다. 침묵의 순간은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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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동시에 해당 질문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순간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그 순간 한 명

이면서 전체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토의 진행과정에서 모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GB 토의 수업 안내자의 역할이기도 하다. INU GB 세미나 수업에서의 대화는 단순

한 발화의 연속이 아니라, 침묵과 경청이 공존하는 구조였다. 교수와 튜터는 학습자의 발언을 서둘

러 평가하지 않고 기다림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유의 틈새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학생들은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시간이 의미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오

히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대화가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니라 내면적 사유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INU GB 세미나 수업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교양교

육이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사유와 성찰, 관계와 대화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함께 생각할 것인가라

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열린 사고와 대화 중심의 INU GB 세미나 수업이지만, 글쓰기를 통한 사유의 정교화와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3차례에 걸쳐 경험하며, 토론에서 다룬 내용을 자신

의 언어로 재구성을 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은 긴 고전을 처음 완독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꼈

지만, 토론과 글쓰기의 반복적 구조 속에서 점차 깊이 읽기(Wolf, 2018/2019)의 즐거움을 경험하

였다. 처음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의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읽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텍스트를 이해하기도 하고, 편협한 지식 혹은 억견(감

각에 의한 지식)을 객관화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읽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기술을 하였다. 학생들이 토의했던 내용을 기반

으로 글로 써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유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경험을 하였다. 글쓰기가 단순히 

과제 수행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유를 시각화 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그 흔적과 수정의 

기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성장하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특히 

글쓰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더 정교화 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경험을 하였다. 동시에 

INU GB 세미나 수업에서 글쓰기가 단순한 자신이 쓰는 글을 쓰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부터 혹은 교수-튜터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구조로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메타 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고전 텍스트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화했던 내용을 근거로 글 쓰기

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자들의 견해에 대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

로 이해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대화적 윤리(Freire, 1970)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양한 타자와의 마주침 속에서 이들은 응답적이고 윤리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NU GB 세미나 수업이 학생들을 공동 사유의 민주적 학습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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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하나의 모델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는 INU GB 세미나 수업이 고전 텍스

트를 통해 자기 이해와 세계관을 확장하고, 대화적 구조 속에서 사유의 주체로 전환하며, 글쓰기를 

통해 성찰적 사고를 심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프레이리(1970)의 해방적 교육과도 그 맥을 

같이하며, 지식 전달 중심의 교양교육을 넘어 존재와 사유의 변화를 이끄는 대화적 학습의 장으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록 이 연구가 하나의 사례연구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지만, 지금까지 결과와 

논의를 통해 INU GB 세미나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 성찰적 읽기, 대화적 소통에서 효과성이 있음

을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인식적·

정서적·관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함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INU GB 세미나 수업이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 존재의 문제를 깊이 탐색하며 자기 성

찰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교양교육의 형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 사

례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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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a case-study approach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partici-

pated in the Great Books Seminar (hereinafter, “GB Seminar”), a liberal arts course offered at I 

University. The course, titled “Crime and Punishment: A Seminar on Forgiveness and Redemption,” was 

co-facilitated by two professors who served as tutors, and 20 students from various majors participated. 

Data were gathered from a three-hour weekly seminar held over the course of a semester, three rounds 

of student writing assignments, and interviews. The analysis revealed three key findings: (1) students dis-

covered themselves through dialogue and experienced the process of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2) they connected the texts to the world and expanded their capacity for reflective thinking; and (3) they 

refined their thoughts through writ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alogic instructional methods using 

great books can foster emotional bonds among learners and contribute to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cognitiv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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